
- 19 -

I. 서론

최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학업 성취는 중요한 사회적ㆍ

학문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열은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안정성과 지위를 

확보하려는 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 교육열

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지

는 높은 기대, 관심, 투자 및 경쟁 지향적 태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참여 수준을 넘어, 자녀의 학업 

성공을 위해 시간ㆍ경제적 자원ㆍ정서적 에너지를 적극적으

로 투입하려는 심리적ㆍ행동적 경향을 포함한다(Juhu et al., 
2005). 국내에서 교육열은 한국 사회의 학력 중심 문화와 밀

* Corresponding Author: Yoon Kyung OH, Lectur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The Kyung Hee Institute 
for Infant and Child Research, 2nd floor, 308-1 Gyeongin-ro, Michuhol-gu, Incheon, Rep. of Korea. 
E-mail: oyk1452@khu.ac.kr

[Received] January 02, 2026; [Revised] February 24, 2026; [Accepted] March 31, 2026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4 No.1 Serial No.181 2026.3. 19~30      

1)ISSN(print) 2765-1932
https://doi.org/10.7466/JFBL.2026.44.1.19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Effect of Maternal Educational Enthusiasm on Children’s Numeracy: 
Medi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and Gender-Modulated Mediating Effects

오윤경1
(Yoon Kyung OH)

 https://orcid.org/0009-0002-0865-2997 

1Lectur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Director, 
The Kyung Hee Institute for Infant and Child Research

-------------------------------------------------------------------------------------------------------

<초  록>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그 어머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21.0과 Process Macro(Model 4, 14)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교육열은 아동의 수리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업적 기대와 교육적 관심이 아동의 

인지적 성취를 촉진하는 환경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열과 아동의 수리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이 직접적으로 수리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조절 및 인지통제 능력과 

관련된 집행기능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매개효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교육열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집행기능의 취약성 혹은 보호기제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모의 교육적 태도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특성과 상호작용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수리력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 부모의 교육적 기대, 아동의 집행기능 특성, 그리고 성별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개입에서는 단순한 교육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집행기능 향상을 포함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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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자녀

의 성취를 통해 가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부모의 기대가 반영된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예: 김영화; 조흥식). 따라서 교육열은 부모의 학업 기대 수

준, 사교육 참여 의지, 성취 압력, 경쟁 인식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리력(數理力)은 숫자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칙연산 및 통계적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일
상생활이나 직무 상황에서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구경원, 2009). 수리력은 단순한 연산 능력뿐만 아

니라, 자료(데이터)를 분석하고 도표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

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도 포함된다(이창석, 
2016). 아동의 수리력은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 수 개념 

이해, 문제해결 전략 사용, 작업기억 및 주의집중과 같은 고

차적 인지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능력이다(Blair & 
Razza, 2007). 특히 초기 아동기의 수리력은 이후 학업성취

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되며, 이는 가정환경에서 

제공되는 인지적 자극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Watts et 
al., 2014). 어머니의 교육열은 자녀의 학습 참여 촉진, 학업 

기대 수준, 학습 자료 제공, 구조화된 학습 환경 조성 등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형설아, 2024). 교육열이 높은 어머

니는 자녀에게 인지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부모의 물질적 투자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노지영, 2015), 이는 가정 내 

인지 자극이 학습 능력 발달의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 특히 

수리력 발달은 수 관련 언어 사용, 수 세기 활동, 규칙 기반 

놀이 경험 등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인지적 경험을 통해 촉

진된다(Skwarchuk et al., 2014).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학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구조화된 학습 자극을 제

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 개념 형성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Gunderson & Levine, 2011). 따
라서 어머니의 교육열은 단순히 학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적 요인을 넘어(Yamamoto & Holloway, 2010), 수리

력과 같은 특정 인지 영역의 발달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작용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동의 집행기능은 뇌의 전두엽에서 주로 담당하는 고차원

적 인지 기능으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 지

향적인 행동을 계획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오윤경, 2025). 집행기능은 개인 간 발달 수준에 차이가 나타

나며, 일부 아동은 작업기억, 억제 통제, 인지 유연성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Blair, 2010). 이러한 어려움은 일

반적으로 ‘집행기능 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으
로 설명되며, 이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을 의미한다(Barkley, 
2012). 집행기능 곤란이 높은 아동은 학습 상황에서 과제 지

속, 전략 사용, 오류 수정 등의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

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학업 수행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Best & Miller, 2010). 만 7세는 아동이 비형

식적 학습 환경에서 형식적 학교 교육 체계로 전환하는 시기

로, 학업 수행의 개인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발

달적 전환점에 해당한다(Duncan et al., 2007). 이 시기에는 

수리 과제 수행이 본격화되며, 작업기억과 억제 통제를 포함

한 집행기능이 학업 수행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

기 시작한다(Best & Miller, 2010; Blair & Raver, 2015). 이 

시기는 집행기능이 급격히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되며

(Moriguchi & Hiraki, 2013), 이 시기의 환경적 자극은 집행

기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제공하는 구조화

된 학습 환경과 적절한 학업 기대는 아동에게 자기조절과 과

제 지속을 요구하는 상황을 제공하며, 이는 집행기능의 발달

을 촉진할 수 있다(Bernier et al., 2010; Fay-Stammbach et 
al., 2014). 특히 부모의 학업 기대와 학습 지원은 아동의 자기

통제 및 과제집중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indman et al., 2015). 이러한 선행연구는 직접적으로 ‘교육

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기대 수준과 구조화된 

학습 환경이 아동에게 목표지향적 자기조절 경험을 증가시키

고, 그 결과 집행기능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고, 집행기능을 매개로 수리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부모의 개입이 과도하게 통제적으로 작용할 경우 

아동의 자율적 자기조절 기회가 제한되어 집행기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Obradović 
& Crawford, 2021), 이는 교육열과 집행기능의 관계가 단

선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의 교육열이 집행기능

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기대와 지원의 수준 

및 방식에 따라 상이한 발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집행기능의 발달은 나아가 아동의 수리력 향상과 학

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획 능력, 자기조절, 
문제 해결 능력 등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들은 수리 문제 해

결 과정에서 전략 선택과 집중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

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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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Braak et al., 2022). 브라질의 초등학교 3∼5학년 아동 

35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리력과 집행기능(작업기

억, 억제 통제, 인지 유연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

다. 특히, 수리적 맥락에서 측정된 인지유연성이 수리력과 가

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Starling-Alves et al., 2024). 또한, 
2학년, 6학년, 10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행기능 지표를 통해 수학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Iglesias-Sarmiento et al., 2023). 이처럼 아동

의 집행기능은 학습 조절에 필수적이며, 수학 발달의 예측 

요인이다. 그러나 수학 향상을 위해 집행기능을 활용한 연구

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으며, 수학 성취도와 관련된 집행기

능의 다중 측정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Lee & 
Bull, 2016; Van der Ven et al., 2012). 이는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의 성별이 수학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성별에 따른 수학 

능력 차이가 없으나, 정규 수학 교육이 진행된 후 남아가 여

아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학년말에

는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Atkinson, 2025). 이러한 결과는 

수학 성취도의 성별 차이가 선천적 요인보다는 학교 교육 환

경이나 교실 내 상호작용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Breda et al. (2023)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고등교육에

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수학 관련 학문 분

야에서는 여전히 여학생의 저 대표성이 나타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Breda et al. (2023)은 이러한 

저 대표성을 이해하기 위해 OECD PISA 2012 데이터를 활

용하여 61개국 15세 학생 251,120명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

도와 수학 관련 학업 및 진로 추구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수학 성취도가 높을

수록 수학 관련 학업이나 진로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증가하

는 양의 선형 관계가 나타났으나, 이 관계는 남학생이 더 강

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학 성취도가 낮은 학생 집단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성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

학생보다 남학생이 수학 관련 학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수학 성취도에 따른 성별 격차는 여학생에게 불

리하게 나타났으며, 수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집단에서는 일

반 학생 집단보다 더 큰 격차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

구 결과는 수학 성취 발달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단순히 개

인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

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매개로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떠

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교육열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꾸준히 논의됐다. 선행 연구에 따르

면, 어머니의 학력은 교육열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

나로,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긍정, 부정적 시각, 심리적 속성, 
사회적 현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됐다. 한국교육종단연

구 결과(장윤선 외, 2023)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

타났는데, 2005 코호트(2007년)와 2013 코호트(2017년) 모

두에서 학부모의 약 90%가 자녀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기

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07년 90.9%, 2017년 

89.9%).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기대 교육 수

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Chun & Ham, 2022; Kim & Bang, 201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교육열과 아

동의 수리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교육열은 가정 내 

인지적 자극과 학습 환경을 통해 아동의 수리력 발달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리 과제 수행에

는 단순한 학습 기회 제공을 넘어, 작업기억, 억제 통제, 계획 

능력과 같은 집행기능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교육열

이 수리력에 단선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수학 성취 발달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학교 경험과 사

회문화적 기대에 의해 점차 확대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

려할 때, 어머니의 교육열이 집행기능을 거쳐 수리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 역시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동일한 교육적 기대와 학습 환경이 제공되더라도 

남아와 여아는 인지적, 동기적 반응 양상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수리력 발달에 차별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

리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집행기

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매개경로가 아동의 성별

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머니의 교육열은 아동의 수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2.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3.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

라 조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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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하

였다. 본 연구는 9차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2,150명 중 결측

치를 제거하고, 각 변수에 모두 응답한 만 7세 아동 1,427명

(남아: 723명, 여아: 704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인 아동들의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 530명
(37.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417명(29.2%)
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485만 원(SD=218.94)이었

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수리력

아동의 수리력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6)에서 사

용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8∼11차년도 조사에

서 연구진이 실시한 다요인 지능검사의 수리력 하위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해당 검사는 이종구, 현성용, 최인수(2014)
가 개발한 도구로, 총 20개의 사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시간은 7분 30초이다. 검사는 패널 조사원이 표

준화된 진행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는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채점되어 하위 검사별 원점수, T점수 및 

백분위 점수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대비 상대적 

수준을 반영하는 수리력 T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T점수

가 높을수록 수리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우수함을 의미한다.

2) 모 교육열 

부모의 교육열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6)에서 사

용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주(2003)의 도구를 수

정ㆍ보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

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는 19문항이었으

나, 연구진 논의를 거쳐 ‘학교 공부 지향’ 1문항(예: “학교 공

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독서는 못 하게 한다”)과 ‘타인 지

향 정도’ 1문항(예: “다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다”)은 제외하

였다. 이와 같이 연구진이 제외한 두 문항은 문헌 검토와 연

구 목적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논의하여 배제하였다. 하위 영

역은 직접 지도ㆍ감독ㆍ관리(4문항), 정보 수집(2문항), 교육 

분위기 제공(3문항), 친구 관계에서 성적 중시(2문항), 타인 

지향 정도(1문항), 인성 함양 배려(2문항), 공부 시간 확보 노

력(2문항), 건강관리(1문항) 등 총 8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이)의 공부

를 직접 가르친다.”, “○○(이)의 학교 공부와 숙제에 대해 늘 

확인한다.”, “○○(이)에게 공부 잘하는 친구와 사귀라고 말

할 때가 많다” 등이 있다. 요인별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

록 교육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

열의 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3)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송현주(2014) 개발의 간편형 아동ㆍ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

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2016). 본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ㆍ조

직화 곤란(11문항), 행동 통제 곤란(11문항), 정서 통제 곤란

(8문항), 부주의(10문항)의 4개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

의 3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 

변수 빈도(명) 백분율(%)

아동 성별
남아 723 50.7
여아 704 49.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6  .5
고졸 394 27.6

전문대졸 417 29.2
대학졸 530 37.1

대학원이상 80  5.6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가구소득 485.56 218.946

표 1. 사회 인구학적 변수 (N=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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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스스로 알

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

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행기능곤란의 전체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는 

원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으나, 한국아동

패널 8∼11차년도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개발자로부터 제공

받은 성인용 전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9∼11차 

연도에는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집행기능은 실험실 기반 수

행검사(performance-based test)와 평정척도(rating scale) 방
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

한다. 수행검사는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

하는 반면, 부모 보고식 평정척도는 일상생활 맥락에서 나타

나는 실행적 어려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높은 생태학적 타

당도를 지닌다. 실제로 대표적인 부모 보고 집행기능 평정 

척도인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역시 부모 평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연구에

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따라서 아

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부모가 보고하는 방식은 학술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측정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PROCESS Macro 
(version 4.2)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
요 변인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솟
값, 최댓값을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

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간접

효과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절된 매개모형인 PROCESS Macro(Model 14)를 적용하였

다(Hayes, 2022).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스트래

핑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학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남아

=0, 여아=1),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0, 대졸 이상=1로 

이분화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

영하는 대표적 지표로, 자녀의 발달 환경과 교육적 자원 접

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Sirin, 2005).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은 노동시장 기회, 직업 안정성, 소득 

수준 등에서 차이를 만들어, 자녀 양육 환경 및 교육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 여부가 사회, 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기능한다고 보고 어머니 학력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모 교육열, 수리력, 집행기능 곤란의 전반적 경향

주요 변수들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 2>와 같

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교육열은 평균 2.54(SD = .31)로 비교

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수리력 점수는 평균 54(SD 
= 9.77)로 나타나, 아동 간 수리 능력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평균 1.46(SD = .31)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곤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낮

은 수준의 집행기능 곤란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교육열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 모 교육열, 수리력, 집행기능 곤란, 성별의 상관관계

통제 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

시하였다.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모 교육열 1.24 2.83  2.54  .31
수리력 20.0 85.0 54.00 9.77

집행기능 곤란 1.00 2.83  1.46  .31

표 2. 모 교육열, 수리력, 집행기능 곤란, 성별의 전반적 경향 (N=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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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아동 성별은 모 학력(r = -0.04), 모 교육열(r 
= 0.03), 아동 수리력(r = -0.08, p < .01), 아동 집행기능 곤

란(r = -0.23,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어머니 학력은 아동 수리력(r = 0.14, p < .01) 및 어머니 교

육열(r = 0.19, p < .01)과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고, 어머

니 교육열 역시 아동 수리력(r = 0.12, p < .01) 및 집행기능 

곤란(r = -0.16, p < .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 교육열이 

높을수록 아동의 수리력은 높고, 집행기능 곤란은 낮은 경향

이 확인되었다. 아동 수리력과 집행기능 곤란은 유의한 음의 

상관(r = -0.10, p < .01)을 보여, 수리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모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모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Hayes 
(2022)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

트래핑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신뢰구간 95% 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분석 결과, 통제 변수를 투입한 뒤, 어머니의 교

육열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4, p < .001). 또한, 집행기능 

곤란은 아동의 수리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 
= -2.59, p < .01), 어머니의 교육열은 아동 수리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60, p < .01).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5,000번의 반복 추출을 통해 생성된 

Bootstrap 표본의 분포로부터 산출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

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하한 신뢰구간(LLCI ＝ .11)과 상한 신뢰구간

(ULCI ＝ .69)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어머니

의 교육열은 아동의 수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

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도 수리력

변수 1 2 3 4 5
1. 아동 성별 1
2. 모 학력 -.04 1
3. 모 교육열  .03  .19**  1
4. 아동 수리력  -.08**  .14**   .12** 1
5. 아동 집행기능 곤란  -.23**  -.09**  -.16** -.10** 1
*p < .05, **p < .01, ***p < .001

표 3. 아동학대, 학교폭력, 우울, 공감능력의 상관분석 결과 (N=1,427)

구분
집행기능 곤란 수리력

B SE t B SE t
모 학력  -.04 .01 -2.46*  2.53 .57  4.38***

모 교육열  -.14 .02  -5.55***  2.60 .82  3.13**

집행기능 곤란 -2.59 .83 -3.12**

F(p) 21.84*** 17.32***

R2 .02 .03
*p < .05, **p < .01, ***p < .001

표 4. 어머니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N=1,427)

변수 Effect  BootSE
95%

LLCI ULCI 
집행기능 곤란  .37**   .14 .11  .69

Bootstrap samples＝5,000

표 5.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N=1,427)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 7

- 25 -

을 향상시키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

과는 <표 5>와 같다.

4. 모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 곤란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Hayes 
(2022)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사용하

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모 학력은 집행기능 

곤란(B = -.04, p < .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리

력(B = 2.38, p < .001)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모 교육열은 집행기능 곤란(B=-.14, 
p<.001)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수리력(B = 
2.58, p < .01)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행기능 곤란

은 아동의 수리력(B = -5.35, p < .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집행기능의 어려움이 클수록 수리력이 낮아지는 경향

이 확인되었다. 아동의 성별 또한 수리력(B = -8.93,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집행기능 곤란과 성별의 상

호작용 효과 역시 수리력(B = 4.64, p < .01)에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는 집행기능 곤란이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의 설명력은 집행

기능 곤란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R²= .02(F = 21.84, p < 
.001), 수리력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R²= .05(F = 15.61, p < 
.001)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 5,000회를 수행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67로 나타났으며, BootSE = 
0.28, 95% 신뢰구간 [LLCI = -1.29, ULCI = -0.17]을 포함하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집행기능 곤란이 어머

니의 교육열과 아동의 수리력 간 관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별이 유의한 조절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표 8>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집행기능 곤란이 수리력

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 = -5.35, SE = 
1.09, t = -4.88, p < .001, 95% CI [.38, 1.25]), 여아의 경우

에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70, SE = .31, t = 
-0.53, p > .05, 95% CI [-.26, .48]). 이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집행기능 곤란을 경유하여 아동의 수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남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구분
집행기능 곤란 수리력

B SE t B SE t
모 학력  -.04 .01 -2.46*  2.38  .57  4.14***

모 교육열  -.14 .02  -5.55***  2.58  .82  3.14**

집행기능 곤란 -5.35 1.09 -4.88***

아동 성별 -8.93 2.52 -3.54**

집행기능 곤란×성별  4.64 1.70  2.73**

F(p) 21.84*** 15.61***

R2 .02 .05
*p < .05, **p < .01, ***p < .001

표 6. 어머니 교육열과 아동의 수리력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N=1,427)

그림 1. 어머니 교육열과 아동의 수리력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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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 간의 관

계를 분석하고,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와 성별

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교육열은 아동의 수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아

동의 수리력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

모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능 발

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전은옥, 2022)
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지원할 때, 아동의 학습 동기와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열은 수리력과 수학 능

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모의 학습 지원, 적
절한 학습 환경 제공, 학습 시간 투자,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수학 능력 발달

에 기여하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집
행기능 곤란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 사
고를 계획하고 통제하며 조절하는 인지능력의 어려움을 의

미한다(김춘경, 조민규, 2023). 즉, 어머니의 교육열이 높을수

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아동

의 수리력 발달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습 지원이 아동의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임정

하, 최은경, 2023).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집행기

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기대와 지원이 심리적 요

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 된 바 있다(권
희경, 김원경, 2020). 이는 Vygotsky(1978)의 사회문화적 발

달 이론에서 부모의 지원이 아동의 자기조절과 인지적 발달

을 촉진한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학습 지원과 기대가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과 수리력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준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에

서 집행기능 곤란은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매개효과

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

머니의 교육열이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수리력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특히 남아의 경우 해당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 반면, 여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기능 수준의 평균 차이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열

이 인지적 매개기제를 통해 학업 성취로 연결되는 경로의 작

동 방식이 성별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학

령기 아동(8∼11세)을 대상으로 한 집행기능 연구에서 성별

에 따른 발달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보고된 결과와 부분적으

로 맥락을 같이한다(박소연, 채수은, 2024). 그러나 이는 집

단 평균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차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육열 집단의 예측 요인으로 학생의 성

별이 도출되었다는 연구 결과(이승현 외, 2024)는 교육 관련 

변인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교육열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수리력 발달로 연결되는 과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BootSE
95%

LLCI ULCI 
 -.67   .28 -1.29 -.17

Bootstrap samples＝5,000

표 7. 성별의 조건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1,427)

조절변수 수준 B SE t p
95%

LLCI ULCI 

유아 성별
남아 -5.35 1.09 -4.88 .00 .38 1.25
여아 - .70 1.31 - .53 .59 -.26 .48

Bootstrap samples＝5,000

표 8. 성별의 조건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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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동의 학업 능력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 태

도와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발달적 특

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아의 경우 집행기능

을 강화하는 지원이 병행될 때 교육열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

리력 발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집행기능 이외의 다양한 학습 요인을 함께 탐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열, 아동의 집

행기능 곤란, 성별이 아동의 수리력 발달에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조절된 매개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학업 발달을 설

명하는 통합적 모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
육열은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교육

열이 저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아

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의 교육열 형성 원

인과 그로 인한 정서적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은 수리력 

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수리력 발달 경로를 추적하

여 연령대별 개입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수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들 학교 환경 및 사회적 지원 등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 곤란이 수리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집행기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육열 척도는 2003년에 개발된 도구로, 최근의 교육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특히 디지털 학습 환경의 확대, 사교육 방식의 다양

화, 부모의 교육 기대 양상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20여 년 

전에 개발된 문항이 현재의 교육열을 완전히 포괄한다고 보

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수집된 자료

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현재의 교육 환경에 직접

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열, 아동

의 수리력,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적ㆍ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 

해석 시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척도는 부모의 학업성취 기대, 교육 투자 의향,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 인식 등 교육열의 핵심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있으

며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의 타당성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 환경 변화

를 반영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보다 최신 자료를 통해 이

러한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수리

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가
정 내 학습 환경과 부모의 학습 지원이 아동의 인지적 성장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 교육 프로

그램이나 상담 현장에서 교육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열이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수리력 발달을 촉진

한다는 결과는, 부모의 기대와 지원이 단순한 학습 성과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조절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 지원 전략은 아동의 집행

기능 발달을 고려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집
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

근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특히 남아의 경우 집행기능 훈련이

나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때 교육열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

리력 발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여아의 경우 언어 능력이나 

사회적 관계 등 다른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

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크기는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발달 및 교육심리 영역에서 부모 변인이 

아동의 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ㆍ누적적으로 작

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이론적

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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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

ternal educational enthusiasm and children's mathematical ability is moderated by gender. To this end, data from the 2016 Korean 
Child Panel Survey were utilized to analyze 7-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9th wave of the survey. 
SPSS 21.0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while Process Macro Model 4, 14 was employed to 
tes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maternal educational enthusiasm positively influenced 
children's numeracy skills. Seco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i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duca-
tional enthusiasm and children's numeracy. Third, this mediating effect was moderated by the child's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maternal educational enthusiasm,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difficulties, and gender interact complexly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athematical abilities. This suggests that whe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cadem-
ic 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arenting attitudes, children'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gender differences in an integrated 
manner.

--------------------------------------------------------------------------------------------------------

▲Keywords : maternal educational fervo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mathematical abilit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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